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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사교육 연사 초빙 공공영역 입시설명회 금지 권고 환영논평(2023.11.23.)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지자체의

입시설명회를 금지 권고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 지속 관리·감독 촉구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자체에 사교육연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 금

지를 권고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30일, 사교육걱정은 학교와 지

자체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 개최 사례를 분석하여 총 ‘63건’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경감대책에서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

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 무료 대입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공유 확대’하겠다

고 명시했으나, 실제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에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와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 11월 10일에 17개 시도교

육청·광역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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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해당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

는 행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사교육 연사를 초빙한 지자체/학교 입시 설명회 사례를 조사하여 교육부에 시

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의 사교육 연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도 여전히 악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석율이 높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사교육 연사를 초빙하는 실정이

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사교육 연사를 부르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

성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한 공교육 차원의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에 일회성 공문 시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정을 위한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와 지차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

으로 섭외해야 했기에 사교육 연사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악습을 규제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입시설명회의 수요를 해소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의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강사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강사단 지원 체계와 이용 지침

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정을 명목으로 기존 대입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입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20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 교육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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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여전히 내신과 수능에서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교와 지자체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사교육 연

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를 금지하여 사교육 조장 행위를 단속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

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사교육걱정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1.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


